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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을 좇아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였는데 “영의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
가? 앞에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을 때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the deeds 
of the flesh),” 곧 육체의 행동들, 죄성에서 비롯된 죄의 열매들을 가리킨 것이었다. 따라서 영의 일이
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일, 행동,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산출되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라고 말씀
하신 것이다. 육체의 일(행동, 열매)과 대조적인 의미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슬픔과 우울증과 염려와 걱정에 눌린 사람이 심령의 기쁨
으로 희락이 넘치고, 원수 맺고 당짓는 사람이 화목케 하는 삶을 살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나밖에 모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죄와 악을 도모하던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신뢰감을 주지 못한 사람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사납고 차가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자신을 잘 통제하는 절제하
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가 새로운 나의 영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
에 내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마음과 태도와 삶이 바뀌며,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면
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좇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영의 일이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
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먼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
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
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1-12)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진짜 모습, 필요, 사정을 누가 잘 알 수 있는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아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영을 따
라 움직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
암아 거듭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영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새 영은 아직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성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
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